
불안을 잠재우려 손을 씻는 사람들

영화 <앵커>는 해리성 인격장애를 겪는 한 여자의 이

야기다. 그런데 주인공 세라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

만 놓고 보자면 ‘강박장애’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오버

랩된다. 방송국 간판 앵커인 세라는 인기 아나운서라

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기자까지 겸직하며 고군분투 

중이다. 앵커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다. 

방송국 내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견제하

는 사람이 더 많다. 여기서 세라는 두려움을 느낀다. 이

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, 치고 올라오는 후배

에게 9시 뉴스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내

몰다가 결국 탈이 난다. 복통과 구토는 일상이고 반복

적으로 자해까지 하는 것. 세라가 방송 준비를 하다가 

화장실 세면대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손을 자

주 씻는 행위는 강박장애의 대표 증상이기도 하다. 

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강박장애로 병

원을 찾은 사람은 2015년 2만 4,446명에서 2019년  

3만 152명으로 증가했으며, 이 중 20대가 8,520명으

로 가장 많고 그 뒤는 30대 6,220명, 40대 4,865명  

순으로 나타났다. 20~30대에 강박장애 질환자가 많

은 이유는 이제 막 성인이 됐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디

딘 시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,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

서의 어려움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.

강박장애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. 자신의 의지와 상

관없이 어떤 특정한 사고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싶

은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상태

를 말한다. 강박장애는 강박적 행동과 강박적 사고로  

불안과 반복의 굴레
영화 <앵커>로 보는 현대인의 강박장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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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박장애 주요 증상

- 잦은 손 씻기

- 반복적으로 확인하기

- 세균에 대한 두려움

- 우연히 떠오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침투적 사고

- 대칭이나 균형에 과도하게 신경 쓰기

- 종교적 믿음에 반하는 사고

- 반복적인 폭력적 사고 및 성 관련 사고

구분한다. 강박적 사고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

하면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라면, 강박적 

행동은 그 불안을 중화하기 위해 반복하는 행동이다. 

그러나 이런 행동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뿐 결

과적으로 불안을 증가시킨다. 후배가 자신보다 더 좋

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해 불안해하

던 세라가 자해의 강도를 높여간 것처럼 말이다. 

증상 느끼면 바로 병원으로

강박장애의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. 

현재로서는 선천적, 환경적, 정신적 요인 등 복합적인 

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. 물론 약물치

료와 행동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. 약물치료는 세로토

닌이라는 물질을 조절해 강박적 사고와 행동을 줄이

는 방법이고, 행동치료는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생각

에 천천히 노출시킴으로써 강박적 행동을 줄여나가

는 방법이다. 약물과 행동치료에 모두 반응하지 않는 

20~30%의 환자에게는 수술요법도 시도해볼 수 있다. 

강박장애는 스스로 예방하기 어렵고 증상이 심하면 

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다. 그러니 매일 적어도 한 시간 

이상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경험하며 이것이 

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강박장애를 의심하고 바

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. 

강박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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